
[사회공헌] 코스콤, 코로나 방역소독기 영등포구 지원

구내 사회복지시설 50개소에 방역소독기 지원총 9개 분야

□ 코스콤은 최근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

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.

□ 코스콤(사장 정지석)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이하 코로나) 예방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인

영등포구(구청장 채현일)에 방역소독기와 소독제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.

□ 이번 지원을 바탕으로 영등포구는 지역 내 영유아, 노숙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

사회복지시설 50개소에 방역소독기를 지원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

다.

□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“코스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줘 감사하게 생각

한다”며 “지원받은 소독기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빈틈없는 방역작업을

진행할 예정”이라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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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“지역사회 위기극복을 위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”이라며 “코스콤이 자

본시장의 IT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범을 보

이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현재 코스콤도 사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위기 경보 단계를 발령하고 관련부서별 대응 매트

릭스를 만들어, 상황실과 전산실의 출입통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.


